
미국 의 미 래 과 학 기술 정 책

Ⅰ. 서론

미국은 정보, 지식,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21C 지식기반사회를 능동적으로 준비

해 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정보산업의 비교우위1)를 앞세워 WT O체제하의 개

방된 세계경제시장 하에서 전개되는 무한경쟁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

써 제 2의 미국 전성시대 를 구가하겠다는 야심찬 국가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비전의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과학기술이라는 공감대

속에 미행정부는 1997년 과학기술정책국(OST P ) 보고서 및 1998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NST C)의 보고서를 통해 21C 과학기술정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제

시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미국 과학기술력의 유지·발전 둘째, 이를 위한 과학기술, 수

학 및 교육의 강화 셋째,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및 재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연구환경의 구축 넷째, 긴축예산의 시기에도

연구, 교육 및 혁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견지 다섯째, 이러한 노력을 연방정

부는 물론 민간부문 및 대학을 포함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진.

이러한 미래 지향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과학계는 다양한

장기 과학기술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미행정부는 장기적 과학기술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21st Century Research Fund,"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정보기술의

대변혁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Initiative for Information T 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IT 2)" 그리고 최근에 과학기술을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계약(New S&T Compact ) 의 설정 같은 장기 정책을 잇따

라 발표하고 있다.

한편, 미의회에서는 상원 과학기술 우주 소위원회 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연

구개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연구투자안(Feder al Research

Investment Act )이 지난 9월에 상원을 통과하였다. 하원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연

방투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의 확보를 통해 국민적 지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국가과학정책연구(National Science Policy

Study)의 추진을 통해 미래를 여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정책 대안을 1998년 9월

에 제시하고 제 2차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본 보고에서는 미국의 미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미국행정부, 의회 및 과학기술

1) NST C, 1998 Annual Report , p. 6,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연구에 의하면 기술혁신이 지난 50년 동

안의 미국경제 성장에 약 50%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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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적극적인 정책활동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미국 행정부의 장기 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1. 21세기 연구기금(21st Century Research Fund)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연두교서를 통해 미래지향적 과학지식의 창출을 위한

21세기 연구기금 의 창설을 주장했다. 향후 5년 동안 3백10억불의 연방예산을 非

국방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본 연구기금의 주요 목표는 첫째, 직업창출을 위한 장기 경제성장의 촉진 둘째,

건강하고 교육수준 높은 시민의 배양 셋째, 정보기술의 획기적 발전 넷째, 환경개

선 다섯째, 국가안보 및 세계질서의 확립 여섯째, 과학, 수학, 공학분야에서 세계

적 리더십의 유지 등이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9년도 예산에 8% 그리고 향후 5년 동

안에는 32%의 증액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특히, 장기목표의 달성을 위해 본 연

구기금의 42%를 기초연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부처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NIH 연구예산은 약 50% 증액, 특히 국립암센터(NCI)의 연구예산은 65% 증액될

예정이다. NSF 연구예산은 약 26% 증액, EPA 연구예산은 17% 증액될 예정이

다.(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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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 1> President's FY 1999 Budget for Federal R&D

Agency FY1998
Estimate

FY1999
Budget

FY2000
Projected

FY2991
Projected

FY2002
Projected

FY2003
Projected

%Change
FY98- 03
Current
$

%Change
FY98- 03
Constant
$

NIH 13097 14163 14989 15918 17225 19332 47.5% 32.7%

NASA 9616 9504 9397 9389 9493 9513 - 3.1% - 12.8%

Energy
Non - defe
nse

3334 3781 3691 3815 3842 3806 14.2% 2.7%

NSF 2568 2857 2946 3038 3131 3229 25.8% 13.1%

Agricultu
re

1559 1552 1564 1555 1558 1559 .0% - 10.1%

Commerc
e

1081 1084 1096 1096 1106 1077 - .4% - 10.4%

Interior 609 629 632 624 623 623 2.5% - 7.8%

T ranspor
tation

676 775 816 774 727 700 3.6% - 6.8%

EPA 637 631 641 696 725 746 17.1% 5.3%

Other
Agencies

1535 1776 1727 1742 1754 1771 15.3% 3.7%

Non - defe
nse R&D

35624 37697 38505 39708 40944 43124 21.1% 8.9%

Sou rce: AAA S, "P resident 's Budget P rojects Increases for Nondefense R &D to FY 2003"

21세기 연구기금 은 미의회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세출위원회를 통과하여 1998

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이 예산안을 결제했다. 예산이 무난히 통과된 배경에는 30

년만에 처음 정부예산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997년의 2백3억 달러의 재

정적자와는 대조적으로 1998년에 무려 7백억 불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이를 근

거로 클린턴 행정부는 미의회와의 마지막 예산협의과정에서 210억 달러의 긴급예

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9년도 연방 R&D예산지원 총액이 최초로 80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됨으로써 1998년도 예산대비 41억 달러(5.3%)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NIH는

연방 R&D 예산증가액(149억 달러)의 14%인 20억 달러의 예산증가, DOE는 전년

도 대비 11.4%의 예산증가를 각각 기록했다.(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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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TOTA L R&D BY AGENCY

CONGRES S IONA L ACTION ON R&D IN THE FY 1999 BUDGET

(BUDGET A UTHORITY IN MILLIONS OF DOLLA RS )

A gency Fy 98
Estim ate

FY 99
Estim ate

FY 99
Congress

Change
from

Request

Request
Percent

Change
from FY 98

FY 98
Percent

Defense (military) 37,430 37,010 38,532 1,522 4.1% 1,102 2.9%

"S&T "
6.1-6.3+M edical

7,800 7,181 7,803 622 8.7% 3 0.0%

A ll other DOD
R&D

29,630 29,828 30, 729 900 3.0% 1,099 3.7%

NASA 9,884 9,504 9,727 223 2.3% -157 -1.6%

Energy 6,288 7,142 7,002 -140 -2.0% 714 11.4%

Health and Human
Services

13,809 14,888 15,748 860 5.8% 1,939 14.0%

NIH 13,097 14,163 14,943 780 5.5% 1,846 14.1%

NSF 2,568 2,857 2,784 -73 -2.6% 216 8.4%

Agriculture 1,553 1,549 1,656 107 6.9% 103 6.6%

Interior 609 629 627 -2 -0.4% 19 3.0%

Transportation 676 775 696 -79 -10.1% 20 3.0%

EPA 672 657 692 36 5.4% 20 3.0%

Commerce 1,081 1,083 1,076 -8 -0.7% -5 -0.5%

N OAA 580 540 599 58 10.8% 19 3.3%

NIST 492 532 467 -65 -12.3% -26 -5.2%

Education 209 265 231 -34 -12.7 22 10.7%

USAID 150 154 150 -4 -2.6% 0 0.0%

VA 608 670 686 16 2.4% 78 12.9%

NRC 61 53 51 -2 -309% -10 -16.5%

Smithsonian 146 155 151 -4 -2.7% 5 3.3%

All Other 362 343 361 18 5.2% -1 -0.3%

Total R&D 76,106 77,134 80,170 2,435 3.1% 4,064 5.3%

Defense R&D 40,409 40,288 41,823 1,535 3.8% 1,414 3.5%

Nondefense R&D 35,697 37,446 38,347 907 2.4% 2,650 7.4%

Basic Research 15,724 16,917 17,494 577 3.4% 1,770 11.3%

특히 기초과학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기초과학에 1998년도 대비

11.3% 증가(18억 달러)된 175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최고의 예산증액은 14.6%가

증가한 84억 달러의 NIH 기초연구였다. 이로서 NIH 기초연구예산은 총 연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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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구예산의 48%(10년 전에는 37%)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밖에 NSF와 DOA

의 기초연구 예산은 10%, 10.5%씩 각각 증액됐다.

또한 2000년도 연방예산에 책정된 21세기 연구기금 은 380억달러에 달한다.(도

표 3 참조) 이는 1999년 대비 3%의 증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증액은 연방

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 증가, 안정성 및 균형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범부처적(interagency) 성격의 연구분야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잘 반영해주고 있

다. 이러한 취지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본 연구기금을 통해 Information

T 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도표 3> P RELIMINA RY A NA LYS IS OF R&D IN FY 2000 B UDGET BY A G ENCY
(B udg e t A utho rity in Millio ns of Do lla 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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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cy FY 1998
A ctual

FY 1999
Estim ate

FY 2000
Budget

Change
FY 99-00
Amount

Change
FY 99-00
Percent

Defense (military) 37,569 37,975 35,065 -2,909 -7.7%

"S&T " (6.1-6.3) 7,712 7, 791 7,386 -405 -5.2%

A ll other D OD R &D 29,857 30,184 2 7,679 -2,505 -8.3%

Health and Human Services 13,842 15,750 16,047 297 1.95%

NIH 13,110 14,971 15,289 318 2.1%

NASA 9,751 9,715 9,770 55 0.6%

Energy 6,351 6,974 7,447 473 6.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501 2,714 2,890 176 6.5%

Agriculture 1,561 1,660 1,850 190 11.4%

Commerce 1,091 1,075 1,172 97 9.0%

N OAA 581 600 600 0 0.0%

NIST 503 468 565 97 20.8%

Interior 472 499 590 91 18.2%

Transportation 590 603 836 233 38.7%

EPA 636 669 645 -24 3.6%

All Other 1,515 1,648 1,579 -69 -4.2%

Total R &D 75,878 79,282 77,890 -1,392 -1.8%

Defense R&D 40,571 41,208 38,483 -2,726 -6.6%

Nondefense R&D 35,306 38,074 39,408 1,334 3.5%

Basic Research 15,522 17,286 18,102 816 4.7%

Applied Research 15,460 16,559 16,649 90 0.5%

Development 42,600 43,051 40,729 -2,322 -5.4%

R&D Facilities and Equipment 2,296 2,386 2,411 25 1.0%

2. Information T 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Initiative (IT 2)

IT 2 이니셔티브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OST P, NST C,

PCAST 및 여러 연방 관계부처(DOD, DOE, NSF , NOAA, NASA, NIH 등)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클린턴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되는 범부처적 프로그램이

다.

IT 2는 1998년 8월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 ' s Information

T echnology Advisory Committee: PIT AC)가 제시한 정책건의서를 바탕으로

OST P가 중심이 되어 산학연, 과학기술계 및 미의회의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의과

정을 통해 철저한 의견수렴과정을 이미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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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999년 1월 앨 고어 부통령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보다 근본적인 기초과학 중심의 IT 2 이니셔티브(총 10억달러 예산)를 제안했

다.2)

본 이니셔티브의 주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은 경제성

장의 주체세력으로서 지난 5년여 동안 미국경제성장의 1/ 3을 기여했다. 농업, 제

조업에서 금융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팅,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활용은 미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정보산업분야에서 미

국은 기존보다 60% 높은 보수를 받는 740만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내게 되었

다. 현재 미국은 미래의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경제부문에서 정보기술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03년에는 미국시장에서만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13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둘째, 정보기술은 공익 창출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국민보건 및 교육에서 환경

보전에 이르기까지 정보기술은 생산성 및 질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지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생치안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감시 및 추적기술 등의 개발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기술은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기술은 모든

과학분야에서의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과학자에게 과학기술현안(질병의

근원, 정확한 기상예보, 신물질 창출, 물체의 기본구조 등)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투자는 차세대 정보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투자에 의해 디지털

컴퓨터, 시각표상(visualization )기술 및 인터넷 등의 핵심기술 등은 거대한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창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의 대학연구는 수

많은 정보기술인력과 기업인을 배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정보기술기업들은 정보지원의 대학 졸업생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IT 2의 세 가지 목표를 보면 첫째, 정보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프로그램의

장기지원 둘째,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최신 컴퓨팅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과학발전을 도모하고 셋째, 정보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법적, 도덕적, 경제

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다.

IT 2 중점과제는 첫째,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제작기술의 개발 둘째, 네트워크

사용자 및 기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개발 셋째,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수천배 빠른 초고속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넷째, 21세기

2) 이를 위해 작년대비 28%가 증액된 3억6천6백만 달러가 2000년 예산에 배정됨.
3)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6대 추세 중에 정보통신을 지배해야

강자가 된다 는 추세에 대해 강조하고, 나아가 21세기에는 인터넷을 주축으로 신경제(New
Economy)"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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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대에 대비한 고급인력의 육성이다.

IT 2 이니셔티브 예산의 62%(2억2천8백만 달러)가 기초연구에 배정되고, 34%는

고등 컴퓨팅에 그리고 나머지는 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부문에 배정된

다.(도표 4 참조) 부처별 예산편성을 보면 최대의 예산(1억4천6백만 달러: 40%)이

NSF에 배정됐음을 알 수 있다.4) 나머지 예산 중에 1억 달러(27%)는 DOD에, 7천

만 달러(19%)는 DOE에, 3천8백만 달러(10%)는 NASA에, 그리고 6백만 달러(2%)

는 NIH와 NOAA에 각각 배정되었다.

<도표 4> IT 2 Funding by Agency

A g en cy

F un dam en ta l
Inf orm at ion
T e c hn olo g y

R e s e arch

A dv an c e d
Com pu tin g

f or S c i en c e ,
E n g in e erin g ,

an d th e N at ion

S o c ial ,
E c on om ic ,

an d
W orkf orc e

Im pli c at ion s of
Inf orm at ion
T e c hn olo g y

T ot al

DoD $ 100M - - - - - - $100M

DOE $6M $62M $2M $70M

NASA $18M $19M $1M $38M

NIH $2M $2M $2M $6M

NOAA $2M $4M - - - $6M

NSF $ 100M $36M $10M $146M

T ota l $ 228M $ 123M $ 15M $ 366M

IT 2 이니셔티브는 기존의 범부처적 연구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

다. 따라서 15억 달러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인 Nest Generation Internet (NGI)

을 포함한 HPCC 프로그램과 DOE의 Acceler ated Strategic Computing

Initiative (ASCI)는 IT 2 이니셔티브로 인해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추가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21세기 미국의 보안 (Keeping America Secure

for the 21st Century )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5백만 달러를 핵심 인프라 응용연구

이니셔티브(CIARI)"에 배정했다. 이를 통해 미정부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차세대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Cyber Corps에 예산을 대

4) 이 중에 1억달러(68%)는 응용연구에, 3천6백만 달러(25%)는 차세대 컴퓨터 개발에, 일천만달러(7%)는 정

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연구에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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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증액했다. 또한 Cyber Corps를 통해 연방정부에 고도로 훈련된 컴퓨터 과학전

문가를 실전 배치하는 방안이 심각히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문가 인력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은 물론 컴퓨터 전공지망생들을 리쿠르트, 교육 및

관리하는 새로운 인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1998년 8월 대통령정보기술자문회의(PIT AC)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국가연구과

제로 건의한 바와 같이 IT 2 이니셔티브는 정보기술연구에 대한 정부투자의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된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

다.

3. 新과학기술협약(New S&T Compact )"

클린턴 정부는 지난 1월 미래 사회에서 모든 미국 시민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사회간의 새로운 21C 파트너십의 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앨 고어 부통령은 과학기술계와 미 행정부가 함

께 과학기술 진보를 사회발전의 중심체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기 위한 新과학기

술협약 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앨 고어는 다음 세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21C에 미국의

번영, 직업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과학기술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IT 2 이니셔티브 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감

면기간의 연장을 제안했다.

둘째, 과학적 발견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한 과학기

술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 C)는 전문대

학의 역할에 대한 개선과 대학원생들의 연구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이다. 또한 외국학생들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로

하여금 장기적 국가이익의 창출을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

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신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의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는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지침을 개발 중이다. 또한 IT 2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보혁

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New S&T Compact 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NST C는 연방부처의 임무수행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는 일반

시민생활의 향상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석·제시할 것이다. OST P는 이러

한 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New S&T Compact"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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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의회의 미래 지향적 과학기술입법 활동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의회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과

학기술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입법활동에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있다. 상원

은 2010년까지 연방 R&D예산의 배가를 골자로 한 "연방연구투자법안"을 통과시

켰다. 또한 하원 과학위원회는 "국가과학정책연구"에 대한 1차 보고서를 통해 미

국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했다.

1. 미상원의 연방연구투자법 (Feder al Research Investment Act )

1998년 6월에 과학기술역량 결집의 일환으로 상원의 과학기술우주소위원회 위

원장 Bill Frist와 John Rockefeller 간사는 오는 2010년까지 연방R&D예산을 두배

로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연구투자법안(FRIA )을 공동 제출했다.

본 법안의 주요 배경은 우선 향후 연방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자

국의 세계적 과학기술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찾을 수 있다. 1965

년의 연방예산구성의 비율은 예산전체의 30%를 차지하던 법정지출(mandatory

spending)에 비해 과학기술예산이 포함되는 일반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은

무려 70%에 달했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법정지출은 67%로 늘어난 반면에

일반지출은 33%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도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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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DIS CRETIONA RY S PENDING PROPOS A LS IN THE FY2000 CONGRES S IONA L BUDGET RES OLUTION

(BUDGET A UTHORITY IN BILLIONS OF DOLLA RS )

FY 1999
Est.

FY 2000
P rop.

FY 2001
P rop.

FY 2002
Prop.

FY 2003
Prop.

FY 2004
Prop.

%
Change

FY 99-04
current $

%
Change

FY 99-04
current $

Discretionary
Spending by
Budget Function

Defense 280.3 290.0 304.8 309.3 319.4 328.1 17.1% 5.6%

Nondefense 276.3 256.1 245.0 247.5 255.2 258.6 -6.4% -15.6%

international 22.5 17.7 16.4 16.1 16.0 16.4 -27.0% -34.1%

general science 18.8 17.9 17.9 17.9 17.9 17.9 -4.7% -14.0%

energy 2.9 1.8 0.5 1.9 1.9 1.9 -34.2% -40.6%

environment 23.4 22.0 21.3 21.1 22.0 22.5 -3.7% -13.1%

agriculture 4.3 3.9 3.7 3.7 3.6 3.6 -16.6% -24.8%

commerce 3.7 3.5 2.1 1.7 1.8 1.8 -51.4% -56.2%

transportation 13.3 12.2 11.9 11.3 11.2 11.2 -16.0% -24.2%

education 46.6 51.1 50.6 51.3 54.3 56.3 20.8 9.0%

health 30.1 29.3 27.9 27.7 27.5 27.3 -9.2% -18.1%

income security 32.8 28.7 27.9 30.3 34.6 35.2 7.3% -3.2%

veterans 19.3 20.9 19.1 19.0 19.0 19.0 -1.5% -11.1%

justice 26.2 23.1 24 .4 24.4 24.4 24.4 -6.8% -15.9%

general gov't 13.2 11.4 11.0 11.1 11.1 11.1 -15.9% -24.1%

all other
nondefense

19.3 12.6 10.3 10.0 9.9 10.0 -48.2% -53.2%

Total
Discretionary

556.6 546.1 549.8 556.8 574.6 586.7 5.4% -4.9%

proposed
financing for
above total:

Allowances 0.0 9.8 8.5 6.4 4.4 4.5

Discretionary
Limits

556.6 537.2 541.9 551.0 -- --

본 법안의 주요 목적은 첫째,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연방연구개발투자를 안정

적으로 확보하고 둘째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방안은 첫째, 세계적 과학기술리더십의 유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

요한 연평균 2.1%의 연방예산증액을 보장하기 위해 14개 관련부처 예산을 연평균

2.5%씩 점증적으로 증액함으로써 1999년도 377.2억 달러의 투자목표를 20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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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배인 679.7억 달러로 증액하는 것이다. 둘째, 연방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시한 투자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의무사항을 아울러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대통령이 연도별 예산요구서에

의회의 연구개발투자정책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

둘째로 지속적인 연방연구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상원의 "과학기술코커스(S&T

Caucus)"가 개발한 연방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을 적용해

야 한다.6)

셋째로 OST P가 국가과학한림원(NAS)에게 연방연구개발사업의 평가방법 개발

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실적결과

법(GPRA, 1993)과의 조정을 거쳐 연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틀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시할 것이다.7)

본 법안은 의회의 여름정회 전에 상원의 과학기술우주소위원회와 통상과학교통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1998년 6월에 모두 통과하고 1999년 9월에 상원 본회의

를 통과했다. 이로서 미국의 향후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고히 마련

됨에 따라 안정적 기반 위에 과학기술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장기적 발판이 마련

되게 되었다.

2. 미하원 과학위원회의 국가과학정책연구 (National Science Policy Study)

미하원은 제 105대 회기 초에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정책의

개발에 착수했다. 고도의 지식창출에 필요한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도출함으로써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Newt Gingrich 미의회 前하원의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하원 과학위원회는 1

년여의 국가과학정책연구(NSPS) 를 사회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

쳐 1998년 9월 미래를 여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정책 (Unlocking Our Future:

T ow ard a New National Science Policy )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8) 한달

후인 10월 미의회 본회의에서는 본 보고서가 새로운 과학정책의 추진전략 수립에

5) 본 계획서를 통해 대통령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모든 민수 연구개발관련기관의 연구개

발프로그램에 대한 총 출자금의 규모에 관한 명세서; 2) 2010년까지 각 회계연도별로 민수 연구개발

지원기관의 출자계획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계획서; 3) 모든 연방기관의 출자규모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
6) 주요 지침내용은 1) 바람직한 과학에 대한 定義; 2) 재정적 책임성; 3)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4) 정

부지원의 기준 등.
7)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 사항들을 일일이 명시하는 미의회의 노력에서 미의회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견제역할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면모를 엿볼 수 있다.
8) Committee on Science, Unlocking Our Future: T oward a New National Science Policy , U.S .

House of Representatives, One Hundred Fifth Congress , Sept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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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지지 결의안이 초당적 협조 속에 통과되었다.

1) 21세기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비전 및 목표

본 보고서에서 미의회는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모든 인

류의 삶, 건강, 자유의 신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 는 비

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강조하고 있

다. 과학진흥의 주요 목표로서 국가안보, 국민건강, 경제성장, 의사결정과정의 과

학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새로운 목표로 환경보전이 추가되었다. 갈수록 과학적

이해가 요구되는 환경정책결정에 필요한 과학정보의 제공을 위한 연구투자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다.

과학 진흥의 촉진을 위해 미국은 첫째, 기초과학의 강화를 통해 과학 지식의 원

천을 보존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지식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보다 심층적 연구기

반을 구축하고 셋째,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자와

일반대중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21C 과학기술정책의 첫번째 핵심과제로서 새로운 지식 및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의 지속적인 육성과 이를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탄탄한 기초연구기반의 구축 방안으로 연방연구기금의 안정화 및 증대, 연방연구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유지 및 창의적, 개척적 연구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임무중심의

연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즉, 국립연구소의 장점(폭넓을 학제

적 연구 환경, 초대형 과학시설 및 장비의 구비, 기밀연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한

보안체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 및 기업연구소와 차별화 함으로써 새로운

과학패러다임을 앞서 제시하는 독보적 역할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로서 민

간업체가 국립연구소를 위탁 경영하는 기업화(corporatization ) 시범 프로그램 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정부실적결과법을 통해 우선순위의 설정과 연구프로그램 효

과의 극대화를 위해 책임경영을 도입하고, 협동연구개발협약(CRADAs), 산학협동

및 국제협력 등의 연구 파트너십 또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둘째로 민간부문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결과의 실질적 응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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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를 과학기술 및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산학협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州정부기반의

경제발전 파트너십 프로그램 에 관한 노하우 및 추진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로 미래사회의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인 국가지적자본의 창출에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의 과학 및 수학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과학과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기술중심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로 국가안보, 국민보건, 경제적 수요의 충족과 같은 과학기술의 기존 역할

이외에 과학기술이 일반사회인들과 정부가 올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

한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안 해결에 관한 연구과제의 지속적

발굴은 물론 과학기술자들과 정책입안자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확산이 한층 급격해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과학과

사회간의 유대강화가 필수적 과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과학이 제공하는 혜택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과학계와

언론계의 견해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과정에서 과학전공자들에게는

언론학을 언론전공자들에게는 과학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자들 자신이 과학의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직접 홍보하는 의무

를 촉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자들에게 대학관계자 및 동료들은 불이

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연방연구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 요약문을 인터넷 등에

정규적으로 게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연방정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적 과학수준의 나라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와

위험부담 및 부족한 고급인력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적이다.

국제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익에 부합

하고 둘째,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 셋째, 명확한 참여기준을 설정하고 넷

째, 연방예산 및 세출승인 과정에서 협력지원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과학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미국 과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과학협력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단지 국내 연구에 주는

직접적인 혜택을 추구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가치를 두는 자율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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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사결정 등과 같은 과학정신을 전세계에 확산시킴으로써 모든 인류의 삶,

건강, 자유 신장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국제과학협력을 대외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무부내의

과학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지원의 강화, 과학외교관의 위상 제고 및 해외

과학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대외 신뢰성의 회복, 외교관의 과학전문성제고 프로

그램 등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해양 및 국제환경과학국(OES)내의 과학

자문제도의 강화와 과학관련기관의 전문성의 활용을 통해 과학협력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3. 제 2차 국가과학정책연구의 출범

미하원 과학위원회는 제 106대 회기 초에 제 2차 국가과학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첫 단계로 1999년 3월 17일 과학위원회는 과학 및 수학교육의 현황에 대한 공청

회를 개최했다. 주요 목적은 제 1차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층적인 보완에 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과학 및 수학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과 고급인력의 부족

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과학 및 수학교육을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강화하고 둘째, 최상의 과학 및 수학교육을 위해 교사

들의 훈련 및 재교육의 프로그램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위원회는 앞으로 몇 차례의 추가 공청회를 통해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 사

회에서 미국 학생들이 기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새

로운 교육제도의 구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추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

출할 계획이다.

IV . 정책 적 시 사점 및 결 어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미국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및

부통령의 차원은 물론 미국 의회의 초당적 협조차원에서 자국의 세계적 과학기술

리더십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야심찬 비전의 실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의 결집을 극대화하고, 국

립연구소의 역할의 재정립 등을 통해 연방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 및 수

학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차세대 고급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

을 행정부와 의회는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앞다투어 개발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을 통해 미래 사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노력은

지식강국의 건설 을 통해 21세기 일류국가로 조기 진입하려는 우리 나라에게 중

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는 통치권과 정치권이 혼연일체하여 한국의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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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과학기

술역량을 민주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

다는 것이다.9)

둘째,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 차원 높은 정책조정을 통

한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고급인력의 양성 등을 위해 보다 획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연방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과학기술외교의 증진을 위한 전략

적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대외협력을 권장하고, 협력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10) 또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협력의 변화추이를 정확히 파악

하여 장래 한 미 과학기술협력 정책의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클린턴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New S&T Compact "와 미의회 과학위원

회가 국가과학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fourth

role)에 대한 강조에서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엿볼 수 있다.

환언하면, 미국은 21세기 사회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학기술자체에 대한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과학기술정책(policy for

S&T )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공공정책의 운영전반에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public policy in S&T )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사용의 주

체가 될 사회의 다양한 고객층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역량의 결집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모방에서 창조 로의 전환을 추

구하는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조건 없는 높은 지지

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운동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9) 일본종합연구소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경제에 대한 5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감소를 지적하고 있음. 1998년 연구개발투자는 설비투자 감소폭 이상으로 줄어듦. 또한,
1999년 기업들의 R&D투자액은 1997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주지된 바와 같이 1999년도 IMD에 의하

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은 28위로 나타남. 또한, 지식기반 경쟁력은 23위를 마크함.
10) 미국 의회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성실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협정문서에 미국의 국내 협약

수준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협력원칙 및 추진계획은 물론 행정지원 및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조

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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